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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애도 회피와 지속 비애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와 의미 통합의 이중 매개 효과를 검증

하여 애도 회피가 지속 비애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20세 이

상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고, 연구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 총 273명의 자료

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애도 회피는 침습적 반추, 지속 비애와 정적 상관이 있었고, 의미 통합

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침습적 반추와 의미 통합, 의미 통합과 지속 비애의 부적 상관도 유의

했다. 다음으로, 애도 회피가 지속 비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침습적 반추와 의미 통합의 이

중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간접 효과의 경로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애도

회피는 침습적 반추를 증가시키며 이는 의미 통합을 어렵게 함으로써 지속 비애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별 대상과의 친밀도와 사별 대상의 중요도를 통제한 후에도 유

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 비애의 치료 개입에서 애도 회피를 다루는 과정이 중요함을 의미

하며, 애도 회피의 감소가 상실에 대한 의미 통합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

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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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대상을 사별하는 경험은 주요 스트레스

사건의 하나로, 상실감, 비탄, 슬픔, 원망과 분노,

무기력감 등의 정서적 반응과 비현실감, 주의집중

곤란, 사회활동의 회피, 신체 증상 등 다양한 정서

적·인지적·행동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장현아,

2009; 한혜성, 최원준, 허승, 허휴정, 채정호, 2016).

상실 이후 경험하는 부정적인 심리적 변화와 적

응상의 어려움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다. 하지만 사별을 경험한 사람 중 일부는 일상

기능에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의 강력한 비애 반

응을 경험한다.

병리적 수준의 비애 반응을 진단하기 위한 기준

을 정립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Prigerson et al., 2009).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정신 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 개정판

(DSM-5-TR)의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에 지

속적 비탄 장애(Prolonged Grief Disorder: PGD)가

포함되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22). 이에 따르면 PGD는 친밀한 대상을

사별하고 12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고인에 대한 지

속적인 갈망과 그리움, 고인에 관한 생각 및 기억

에 대한 집착과 함께 고인의 죽음 이후 정체성이

붕괴된 느낌, 죽음에 대한 불신감, 죽음과 관련한

강한 정서적 고통이나 마비 등을 현저하게 경험하

며, 이로 인해 사회 및 직업 기능상의 손상을 경험

하는 상태를 말한다. 최근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

타 분석 연구에서 밝힌 PGD의 유병률은 9.8%였다

(Lundorff, Holmgren, Zachariae, Farver-

Vestergaard, & O’Connor, 2017).

애도 회피(grief avoidance)는 지속 비애

(Prolonged Grief: PG)의 발달과 회복 과정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Boelen, Stroebe, Schut, & Zijerveld, 2006;

Boelen, van den Bout, & van den Hout, 2006).

애도 회피는 고인의 죽음이나 상실을 상기시키는

사고나 감정을 억누르고, 상실과 사별을 연상시키

는 자극(장소, 상황, 대상 등)을 의도적으로 피하

려는 노력을 뜻한다(Boelen & van den Bout,

2010; Bonanno, Papa, Lalande, Zhang, & Noll,

2005; Hogan & Schmidt, 2002). 친밀한 대상의

상실 이후에 나타나는 회피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나 불

안 장애의 회피 증상과 구분된다. PTSD와 불안

장애에서는 외상이나 불안을 촉발하는 자극을 회

피하는 반면, 애도 회피는 고인을 기억하게 하는

자극에 몰두하면서 고인의 죽음과 상실, 부재의

현실을 떠올리게 하는 자극을 회피한다(장현아,

2009; Boelen, van den Hout et al., 2006; Shear

et al., 2011).

애도 회피는 지속 비애 증상의 발생과 유지뿐

아니라 사별 이후의 심리적 부적응과도 관련된다

(Boelen & Eisma, 2015; Boelen, Stroebe et al.,

2006; Boelen, van den Bout et al., 2006; Shear

et al., 2007). 사별 이후 상실을 떠올리게 하는 상

황과 대상, 장소를 피하는 것은 지속 비애의 위험

요인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졌다. 즉, 타살,

사고, 자살 등과 같은 폭력적 상실의 경험과 지속

비애 증상, 우울증, PTSD의 관계를 애도 회피가

정적으로 매개했다(Boelen, de Keijser, & Smid,

2015). PGD의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불

안 애착과 지속 비애의 관계에서도 애도 회피가

매개 역할을 했다(임수정, 황희훈, 김시형, 이동훈,

2020). 그뿐만 아니라 애도 회피는 지속 비애의

회복 과정을 매개하는 변인으로도 연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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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elen & Klugkist, 2011; Boelen, van den Bout

et al., 2006; Eisma et al., 2013). 이러한 연구 결

과는 지속 비애의 발달과 유지에 애도 회피가 중

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애도 회피의 역할은 사별자를 대상으로 치료적

개입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

다. 즉, 지속 비애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된

심리치료 프로그램인 복합 비애 치료(Complicated

Grief Therapy: CGT)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애

도 회피의 감소가 복합 비애 증상과 상실 이후의

기능 손상 감소를 매개하였다(Lechner-Meichsner,

Mauro, Skritskaya, & Shear, 2022). 마찬가지로

죄책감과 자기 비난, 미래에 대한 부정적 사고와

함께 애도 회피는 CGT 개입 전후의 복합 비애

증상 및 기능 손상 감소를 매개했다(Glickman,

Shear, & Wall, 2016). 이때 애도 회피의 매개 효

과는 다른 변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지속 비애의 회복과 심리적 건

강에서 애도 회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회피 대처 전략을 사용했음에도 피하고자 하는

기억과 심상에 대한 침습적 사고가 촉진되는 것

은 고통스러운 자극을 피할수록 그 생각과 심상

이 증가하는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Neufeind, Dritschel, Astell, & MacLeod,

2009). 특히,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생각과 감정,

행동을 의도적으로 억제하고 회피하는 것은 스트

레스 반응을 지속시키고(Pennebaker, 1989), 원치

않는 사고와 심상이 떠오르는 침습적 반추를 증

가시킬 수 있다(한덕웅, 박준호, 2003).

반추는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경험을

반복하여 떠올리는 인지적 반응 양식으로, 우울증

의 발달과 지속에 기여한다(Nolen-Hoeksema,

1991). 최근 반추의 부정적인 측면과 아울러 적응

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반추는 우울증과 심리

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자책(brooding)

과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와 관련이 있는 숙

고(reflection)로 구분되었다(Calhoun, Cann,

Tedeschi, & McMillan, 2000; Cryder, Kilmer,

Tedeschi, & Calhoun, 2006).

심리적 외상이나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서도 사

건 관련 반추(event-related rumination)의 개념이

제안되었다(Cann et al., 2011). 스트레스 사건 관

련 반추는 침습적 반추(intrusive rumination)와

의도적 반추(deliberate rumination)로 구분하여 연

구되고 있다(Tedeschi & Calhoun, 2004). 이때 의

도적 반추는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사건

을 자발적으로 떠올리는 과정을 뜻한다(안현의,

주혜선, 민지원, 심기선, 2013). 의도적 반추는 외

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Brown, Hetzel-Riggin, Mitchell, &

Bruce, 2021; Cann et al., 2011).

침습적 반추는 사건에 대한 원치 않는 생각과

심상이 자동적이고 침투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뜻

한다(Cann et al., 2011). 의도적 반추와 달리 침습

적 반추는 고통스러운 외상 정보에 대한 접근과

외상에 대한 정보 처리를 방해하여 외상 후 스트

레스 증상을 지속시킨다(나현주, 최수미, 2019;

Ehlers & Clark, 2000; Kleim, Ehring, & Ehlers,

2012).

사별에 있어서도 침습적 반추는 상실과 관련한

부정적 감정과 결과에 초점을 맞춘 사고와 심상

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면서 정서적 고통을 가중시

킨다(Michael & Snyder, 2005). 지속 비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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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는 사별 이후 회피적 대처 전략의 사용

이 침습적 반추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즉, 애도 회피가 침습적 반추를 높이고(조선화, 강

영신, 2015), 이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김라영, 장진이, 2020).

사별에 대한 회피적 대처 전략과 반추의 관련

성은 실험 연구에서도 엿볼 수 있다. 예컨대, 아이

트래킹(eye-tracking) 측정 결과, 사별을 경험한

사람 중 반추를 많이 하는 사람은 사별 관련 자

극을 사별 무관 자극보다 짧은 시간 응시한다

(Eisma et al., 2014). 이는 우울과 지속 비애 증상

을 통제한 후에도 유지되었다. 접근 회피 과제

(Approach Avoidance Task: AAT)를 통해 측정

한 연구에서도 반추가 높은 경우 사별 관련 자극

을 더 빨리 밀어내었다(Eisma et al., 2015). 이러

한 연구 결과는 애도 회피와 반추의 관련성을 지

지한다.

사별 이후의 심리적 적응과 지속 비애의 회복

에서 상실 경험을 기존의 의미 구조와 자서전적

기억에 통합하는 과정의 중요성은 꾸준히 강조되

었다(Boelen, van den Hout et al., 2006;

Maccallum & Bryant, 2013; Neimeyer, Burke,

Mackay, & van Dyke Stringer, 2010). 구성주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자기 서사

(self-narrative)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미시적 서사

(micro-narrative)를 자신의 전체적 이해와 관련된

거시적 서사(macro-narrative)로 조직화하는 인지·

정서·행동적 구조를 의미한다(Neimeyer, 2004). 이

러한 맥락에서 사별의 회복 과정은 친밀한 대상

의 죽음이라는 미시적 서사를 기존에 가지고 있

던 거시적 서사에 동화 내지 조절하면서 적극적

으로 의미를 형성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Holland, Currier, Coleman, & Neimeyer, 2010).

의미 통합에서 동화(assimilate) 과정은 스트레

스 사건을 자기와 세상에 대해 구축되어 있던 기

존 신념에 일치하도록 순응시키는 것을 뜻한다

(Holland et al., 2010; Neimeyer, 2004). 이는 기존

의 의미 구조에 맞추어 상실 경험을 통합하는 과

정으로, 자신에게 친숙한 종교적 설명을 통해 상

실을 받아들이거나 책임을 할당하고 하향 비교를

하는 과정, 가지고 있던 지지 자원을 탐색하는 것

과 관련된다(Neimeyer et al., 2010).

외상이나 사별과 같이 심리적 충격을 주는 사

건은 동화 과정만을 통해 의미를 처리하기 어렵

다. 이에 기존의 신념과 의미 구조를 스트레스 사

건이라는 새로운 정보에 맞추어 변형하고 수정하

는 조절(accommodate) 과정을 병행하게 된다.

이는 상실로 인한 의미 불일치를 적극적으로

변형하고 조정하는 ‘의미 재구성(meaning

reconstruction)’ 과정이기도 하다(최선재, 안현의,

2013; Park & Ai, 2006).

의미 재구성 과정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사별의 이유를 탐색하고 사건의 특성을 이

해하는 ‘사건을 이해하기(sense making)’, 스트레

스 경험의 긍정적 요소를 탐색하고 재해석하는

‘이득 찾기(benefit finding)’, 그리고 사별 이후의

인생에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목적이나 의미를

재구성하는 ‘정체성의 변화(identity change)’가 이

에 속한다(Gillies & Neimeyer, 2006; Neimeyer &

Anderson, 2002; Park, 2010).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별에 대한 의미 통합을

친밀한 대상의 죽음을 기존의 의미 구조에 일치

하는 방식으로 수용하는 동화 과정과 상실 경험

에 맞추어 기존의 의미 구조와 신념을 재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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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확장하며 의미를 형성하는 조절 과정으로 개

념화하였다.

사별의 의미를 재탐색하고 기존의 의미 구조에

통합하는 과정은 상실 이후의 정서적 고통감을

감소시킴으로써 지속 비애의 회복을 돕는다

(Gillies & Neimeyer, 2006). 사별의 의미 통합은

지속 비애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불안정 애착과

사회적 지지 부족, 신경증, 폭력적인 형태의 상실,

배우자 상실과 지속 비애 증상의 관계를 부적으

로 매개한다(Milman et al., 2019a). 또한 의미 통

합 과정 중 의미 재구성은 자살과 타살 등과 같

은 외상적인 죽음을 경험했을 때에도 지속 비애

를 막는 보호 요인 역할을 한다(Lobb et al., 2010;

Neimeyer, 2022). 이는 의미 통합이 사별 이후 적

응적 회복과 지속 비애의 완화에 중요하다는 것

을 시사한다.

직면-억제 모형(confrontation-inhibition model)

에서는 스트레스와 관련한 생각과 감정, 행동을

억제하고 회피하면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인지적

처리와 통합 과정을 방해하여 정서적 고통감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반응을 지속시킨다고 본다

(Pennebaker, 1989). 애도 회피도 사별이라는 스트

레스 사건에 대한 억제적 대처 전략으로서 인지

적 처리 및 통합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 사별의

심리적 적응 과정에 관한 선행 연구(Boelen, van

den Hout et al., 2006)에서도 이를 지지한다. 즉,

사별과 상실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가 사별 경험

을 정서적으로 처리하고 자신의 자서전적 삶의

서사에 통합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심리적 성장

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 사별에 대한 회피적 대처 전략과 의

미 통합과 관련된 연구는 경험적 회피, 정서 억제,

사고 통제 등의 변인으로 간접적으로 연구되었다.

그 결과, 상실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정서 표현

의 억제가 의미 재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박기정, 2019). 또한 주의 전환, 사회적 통제, 인

지적 재평가와 같이 적응적인 사고 통제 전략은

의미를 탐색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 긍정적 영향

을 미쳤으나, 부적응적 사고 통제 전략은 의미 재

구성과 지속 비애 증상의 완화를 방해하였다(조명

숙, 2012). 이러한 연구는 정서 억제나 사고 통제

가 사별 경험에 대한 의미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침습적 반추는 스트레스 사건 혹은 외상의 부

정적 측면에 주목하게 만들고 정서적 고통감을

가중하여 외상의 다차원적 의미 탐색을 방해할

수 있다(Michael, Halligan, Clark, & Ehlers,

2007).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외상 경험이 있는

대학생(장유빈, 장혜인, 2023)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침습적 반추가 의미 만들기를 부적으로 예

측했으며, 성인(이지영, 양은주, 2018)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침습적 반추가 의미 형성 과정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별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침습적

반추는 의미 통합이 PGD의 위험 요인(애착 유형,

신경증 경향,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ilman et al., 2019b). 즉,

침습적 반추는 지속 비애에 대한 의미 통합의 완

충 효과를 감소시키는 요인일 수 있다. 이러한 연

구 결과는 의미 통합을 다룰 때 반추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다. 즉, 사별과 상실

에 대한 원치 않은 심상과 사고에 대해 반복적으

로 떠올리는 것은 상실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

통합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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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비애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사별

에 대한 부적응적 대처 전략의 기제와 과정을 이

해해야 한다. 애도 회피는 사별에 대한 대표적인

부적응적 대처 전략이다. 이에 애도 회피가 어떠

한 경로로 지속 비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

하는 것은 지속 비애에 초점을 맞춘 치료적 전략

을 탐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애도

회피는 그 자체로 지속 비애 증상의 발달과 유지

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별과 관련한 부정적 인

지와 정서에 대한 처리를 방해하여 사별을 자기

서사에 통합하고 조절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애

도 회피는 상실에 대한 의미 통합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애도 회피가 지속

비애에 미치는 영향을 침습적 반추와 의미 통합

의 이중 매개 효과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즉, 애

도 회피는 침습적 반추와 사별 경험의 의미 통합

의 어려움을 통해 지속 비애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친밀한 대상과 사별한 후 최소 12개

월이 지나고 15년이 지나지 않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사

회와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 SNS

에 게시글을 올려 대상자를 모집하였고, 자발적으

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

문을 실시했다. 이때 개인 정보를 확인하여 설문

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연구 대

상에 해당하고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한 참여자에

게는 이천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보상으로 제공하

였다.

회수한 279개의 설문지 중에서 사별을 경험하

고 1년이 지나지 않은 5명과 사별 대상과의 친밀

도를 ‘가깝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1명을 제외한

273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73명 중 남

성은 85명(31.1%), 여성은 187명(68.5%)이었고 기

타는 1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1.65세(±6.10)로

최소값은 21세, 최대값은 55세였다.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69.2%(189명)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

대 졸업(15.4%, 42명), 4년제 대학 재학(8.8%, 24

명), 고졸 이하(5.1%, 14명), 대학원 이상(1.5%, 4

명) 순이었다. 혼인 상태는 미혼이 217명으로

79.5%였으며 기혼은 48명(17.6%), 이혼과 사별 등

기타는 8명(2.9%)이었다.

본 연구는 중앙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IRB No. 1041078-

20240131-HR-019).

측정 도구

사별 특성 질문지. 사별 이후 심리적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사별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사별 특성 질문지(김시형, 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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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2019)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질문 문항

에는 고인과의 관계, 고인의 사망 원인, 사망 당시

고인의 나이, 사별 후 경과한 시간, 죽음을 예상한

정도, 고인과의 정서적 친밀도, 고인의 중요도 등

이 포함되었다.

한국판 애도 관련 회피 척도(Korean version

of Grief-Related Avoidance Questionnaire:

K-GRAQ). 애도 회피는 Shear 등(2007)이 개발

하고 차성이와 현명호(2024)가 번안 및 타당화한

K-GRAQ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K-GRAQ는 15

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사별 이후 죽음과 상실을

상기시키는 상황과 장소, 자극에 대한 회피 정도

를 5점 리커트 척도(0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

항상 그렇다)에 평정하게 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

수록 애도 회피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국내 타

당화 연구에서 K-GRAQ는 상실 관련 회피(2, 7～

12번 문항), 죽음 관련 회피(1, 3～6번 문항), 연민

관련 회피(13～15번 문항)의 3개 요인으로 구분되

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8이었다.

한국판 지속적 애도 척도 개정판(Korean

version of Prolonged Grief Disorder-13-

Revised: K-PG13-R). 지속 비애 증상은

Prigerson 등(2021)이 개발하고 최진화(2022)가 번

안 및 타당화한 K-PG13-R을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DSM-5-TR(APA, 2022)에 PGD가 새롭게 도

입됨에 따라 기존의 지속적 비애 척도(Prolonged

Grief-13: PG-13; Prigerson et al., 1995)를 수정

한 이 척도는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속 비애 증상이 높음을 의미

한다. 이때 사별 후 경험하는 증상을 질문하는 10

개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아니다～5

점: 매우 많이 그렇다) 상에 평정하게 되어 있고,

사별 여부와 사회적 기능 손실 여부를 묻는 2개

문항에 대해서는 ‘예’ 혹은 ‘아니오’로, 기간을 묻

는 1개 문항에 대해서는 사별 이후 경과한 개월

수를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

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6이었다.

한국판 사건 관련 반추 척도(Korean 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K-ERRI).

외상이나 삶의 위기와 같은 스트레스 사건과 관

련된 반추 경험의 정도를 측정하는 K-ERRI는

Cann 등(2011)이 개발하고 안현의 등(2013)이 번

안 및 타당화하였다. 이 척도는 침습적 반추를 묻

는 10문항과 의도적 반추를 묻는 1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침습적 반추를 측정하

는 10개의 문항을 사용했으며, 참여자가 사별 특

성 질문지에서 보고한 친밀한 대상과의 사별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0점: 전

혀 아니다～3점: 자주 그렇다)상에 평정하게 하

여 점수가 높을수록 반추를 더 많이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10개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96이었다.

스트레스 경험 통합 척도(Integration of

Stressful Experiences Scales: ISLES). 참여

자가 사별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고 통합한 정도

를 측정하기 위해 ISLES를 사용하였다. 이때 참

여자에게 사별 특성 질문지에서 보고한 친밀한

대상과의 사별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ISLES

는 Holland 등(2010)이 개발한 척도로,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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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험 후 그 사건이 가진 의미를 전체 삶의

이야기와 의미에 통합한 정도를 측정한다. ISLES

는 5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 동의한다～5점: 전

혀 그렇지 않다)로, 스트레스 사건 이후 세상에

대해 안정감을 경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안정

감(footing in the world)과 스트레스 사건의 의

미를 이해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사건 이해

(comprehensibility)의 2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다(김소희, 2019; Holland et al., 2010). 이때 총점

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경험을 전체 삶의 이야기

속으로 적절히 통합되었음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ISLES를 김소희(2019)와 이동훈, 엄

희준, 이덕희(2022)가 타당화하였다. 두 연구 모두

ISLES의 요인분석 결과 표준화 계수 추정치가 유

의하지 않은 1개 문항을 제외한 15개 문항으로

척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97이었다.

절차 및 자료 분석

먼저 참여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사별 관

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첨도

와 왜도를 검토하였고, 주요 변인의 다중 공선성

을 검토하였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이어서

주요 변인간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PROCESS macro 모델 6을 적용하여 애도 회피

와 지속 비애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와 의미 통

합의 이중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후 Shrout

와 Bolger(2002)가 제안한 Bootstrapping을 통해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Bootstrapping

은 5,000번으로 지정하였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SPSS 29.0과 SPSS PROCESS

macro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결 과

참여자의 사별 관련 특성

참여자가 보고한 사별 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

다. 먼저 사별 후 경과 기간은 평균 36.34개월

(±26.04)로 약 3년 정도였고 범위는 12～146개월

이었다. 사별 대상은 친구 및 동료가 89명으로 전

체의 32.6%을 차지하였다. 조부모를 사별한 경우

가 70명(25.6%)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부모가 48명(17.6%), 친척이 24명(8.8%), 형

제·자매가 21명(7.7%), 연인이 10명(3.7%), 배우자

가 6명(2.2%), 자녀가 5명(1.8%) 순이었다. 사망

원인으로는 사고가 87명(31.9%)으로 가장 많았고,

급성질환이 63명(23.1%), 만성질환 44명(16.1%),

자연사 31명(11.3%), 암 30명(11%), 자살 18명

(6.6%) 순이었다.

고인의 죽음을 ‘전혀 예상 못함’이 114명으로

41.9%로 가장 많았고, ‘약간 예상 못함’은 53명

(19.5%), ‘보통’은 40명(14.7%), ‘예상함’과 ‘완전히

예상함’은 각각 63명(23.2%), 2명(0.7%)이었다. 고

인과의 주관적 친밀도는 ‘아주 가까움’과 ‘가까움’

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47명으로 전체의 90.5%였

다. 자신에게 있어 고인의 중요도는 ‘아주 중요함’

과 ‘중요함’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42명으로 전체

의 88.7%였다. 이에 표집한 참여자의 대다수가 친

밀하고 중요한 대상과의 사별을 경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사별 관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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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사별 대상

배우자 6 2.2

자녀 5 1.8

부모 48 17.6

형제/자매 21 7.7

조부모 70 25.6

친척 24 8.8

친구 및 동료 89 32.6

연인 10 3.7

사망 원인

만성질환 44 16.1

급성질환 63 23.1

암 30 11.0

사고 87 31.9

자살 18 6.6

자연사 31 11.3

사망 시점

고인의 나이

10대 미만 5 1.8

10대 5 1.8

20대 79 28.9

30대 62 22.7

40대 11 4.0

50대 28 10.4

60대 이상 83 30.4

사별 예측 정도

전혀 예상 못함 114 41.9

약간 예상 못함 53 19.5

보통 40 14.7

예상함 63 23.2

완전히 예상함 2 0.7

고인과의 정서적 친밀도

가깜지 않음 0 0.0

약간 가깝지 않음 5 1.8

보통 21 7.7

가까움 127 46.5

매우 가까움 120 44.0

고인의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음 0 0.0

약간 중요함 5 1.8

보통 26 9.5

중요함 123 45.1

매우 중요함 119 43.6

표 1. 연구 대상의 사별 관련 특성(N=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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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인 애도 회피, 침습적 반추, 의미 통

합, 지속 비애와 사별 관련 특성의 기술 통계 와

상관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왜도

와 첨도를 산출한 결과, 주요 변인의 왜도는 2 이

하, 첨도는 7 이하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변인별 평균(SD)

을 살펴보면 애도 회피는 23.48(±16.92), 침습적

반추는 20.05(±12.68), 의미 통합은 46.70(±17.06)이

었으며, 지속 비애는 30.48(±11.18)이었다. 사별 예

측 정도는 4점 리커트 척도상 평균 2.21로 낮았으

며, 고인과의 주관적 친밀도는 3.30, 고인의 중요

도는 3.33이었다.

주요 변인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중 공선성을 확

인하고자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와 공차 한계(Tolerance)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VIF는 10보다 작고 공차 한계도 .1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애도 회피, 침습적 반추, 의미

통합이 지속 비애를 예측하는 모형의 Durbin-

Watson 검증을 통해 잔차 독립성을 확인한 결과

1.88로 2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오차항의 독

립성이 충족되었다. 이에 변인 간의 다중 공선성

은 의심되지 않았다.

상관 분석 결과, 애도 회피는 침습적 반추

(r=.75, p<.01), 지속 비애(r=.76, p<.01)와 모두 강

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의미 통합(r=-.79, p<.01)

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침습적 반추와 의미 통합

의 부적 상관도 유의했다(r=-.76, p<.01). 마지막

으로 지속 비애는 침습적 반추와는 정적 상관

(r=.87, p<.01), 의미 통합과는 부적 상관(r=-.78,

p<.01)이 있었다.

사별 관련 특성과 주요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친밀한 대상의 죽음을 예측한 정도는

침습적 반추와의 관계에서만 정적 상관이 유의했

1 2 3 4 5 6 7

1.애도 회피 -

2. 침습적 반추 .75** -

3. 의미 통합 -.79** -.76** -

4. 지속 비애 .76** .87** -.78** -

5. 사별 예측 정도 -.00 .12* .07 .11 -

6. 고인과의 주관적 친밀도 .14* .29** -.27** .34** .07 -

7. 고인의 중요도 .12 -.27** -.36** .33** .10 .68** -

평균 23.48 20.05 46.70 30.48 2.21 4.33 4.30

표준 편차 16.92 12.68 17.06 11.18 1.23 0.70 0.72

왜도 0.29 -0.18 -0.00 -0.14 0.43 -0.87 -0.83

첨도 -1.07 -1.29 -1.06 -1.18 -1.36 0.76 0.46

VIF 3.44 2.96 3.74 - 1.04 1.92 2.13

Tolerance .29 .34 .27 - .96 .52 .47

주. *p<.05, **p<.01.

표 2. 주요 변인의 상관 분석 및 기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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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12, p<.05). 고인에 대한 주관적 친밀도 정

도는 애도 회피(r=.14, p<.05), 침습적 반추(r=.29,

p<.01), 의미 통합(r=-.27, p<.01), 지속 비애(r=.34,

p<.01)와 모두 상관이 유의했다. 고인에 대해 느

끼는 중요도 정도는 침습적 반추(r=-.27, p<.01),

의미 통합(r=-.36, p<.01)과 각 각 부적 상관이 유

의했고 지속 비애와 정적 상관이 유의했다(r=.33,

p<.01).

애도 회피와 지속 비애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

와 의미 통합의 이중 매개 효과

애도 회피가 지속 비애에 미치는 영향에서 침

습적 반추와 의미 통합의 이중 매개 효과를 검증

하였다. 그 결과(표 3), 애도 회피와 침습적 반추

의 회귀 모형이 유의하여(F=349.53, p<.001), 애도

회피가 높을수록 침습적 반추가 높았다. 또한 애

도 회피와 침습적 회피를 함께 투입했을 때 두

요인 모두 의미 통합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했다

(F=301.16, p<.001). 이는 애도 회피가 높고 침습

준거 변인 투입 변인 B S.E. β t F R2

지속비애 애도회피 0.50 .026 0.76 19.44 377.96*** .58

침습적

반추
애도회피 0.56 .030 0.75 18.70 349.53*** .56

의미통합
애도회피 -0.50 .052 -0.49 -9.64

301.16*** .69
침습적 반추 -0.53 .069 -0.39 -7.68

지속비애

애도회피 0.11 .032 0.16 3.29

345.76*** .79침습적 반추 0.53 .041 0.60 13.00

의미통합 -0.13 .033 -0.19 -3.90

주. ***p<.001.

표 3. 애도 회피와 지속 비애의 관계에서 침투적 반추, 의미 통합의 이중 매개 효과

그림 2. 애도 회피와 지속 비애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와 의미 통합의 이중 매개 모형

주. 표준화 회귀 계수(β)값을 제시하였음.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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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반추를 많이 할수록 의미 통합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속 비애에 대한 애

도 회피, 침습적 반추, 의미 통합의 회귀 모형

또한 유의하였고 설명력은 79.4%였다(F=345.76,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애도 회피가 지속 비애에

미치는 총 효과(β)는 .76(SE=.03, t=19.44, p<.001)

이었고, 침습적 반추와 의미 통합을 추가했을 때

도 애도 회피가 지속 비애에 미치는 영향이 유지

되었다(β=.16, SE=.032, t=3.29, p<.001). 이는 애

도 회피와 지속 비애의 관계를 침습적 반추와 의

미 통합이 부분 매개하였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애도 회피가 지속 비애에 영향을 미치

는 데 있어 침습적 반추와 의미 통합의 간접 효과

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에서

이중 매개 모델을 검증하는 Model 6번을 적용하

고 부트스트랩(Bootstrap) 검증을 실시하였다

(Hayes, 2018).

분석 결과는 표 4와 그림 2와 같다. 즉, 애도 회

피와 지속 비애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유의했고

(β=0.16, Biased CI=0.04～0.17), 애도 회피가 침습

적 반추, 의미 통합을 통해 지속 비애에 미치는

총 간접 효과도 유의했다(β=0.60, Biased CI=0.3

4～0.46).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애도 회피

가 침습적 반추를 통해 지속 비애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의하였다(β=0.45, Biased CI=0.24～0.34). 애도

회피가 의미 통합을 통해 지속 비애에 미치는 간

접 효과 역시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유의하였다(β=0.10, Biased CI=0.03～0.11). 마지막

으로 애도 회피가 침습적 반추와 의미 통합을 통

해 지속 비애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 매개 효과도

유의하였다(β=0.06, Biased CI=0.02～0.07). 즉, 애

도 회피가 침습적 반추와 의미 통합의 이중 매개

효과를 통해 지속 비애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애도 회피와 지속 비애의 관계에서 애도 회

피가 침습적 반추 경향성과 관련이 있으며, 침습

적 반추는 의미 통합을 방해하여 지속 비애 증상

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상관 분석에서 사별 특성 중 고인과의 정서적

친밀도와 고인의 중요도가 주요 변인과 상관이

유의하였다. 이에 주관적 친밀도와 중요도를 각각

공변인으로 설정하여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

하였다(표 5). 그 결과, 주관적 친밀도를 통제하여

간접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총 간접 효과가 유의

했다(β=0.54, Biased CI=0.29～0.42). 이때 애도 회

경로 B β 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직접 효과 0.11 0.16 0.03 3.28** 0.04 0.17

총 간접 효과 0.40 0.60 0.03 - 0.34 0.46

애도 회피→침습적 반추→지속 비애 0.30 0.45 0.03 - 0.24 0.35

애도 회피→의미 통합→지속 비애 0.06 0.10 0.02 - 0.03 0.11

애도 회피→침습적 반추→의미 통합→지속 비애 0.04 0.06 0.01 - 0.02 0.07

총 효과 0.50 0.76 0.03 19.44*** 0.45 0.56

주. **p<.01, ***p<.001.

표 4. 애도 회피와 지속 비애의 관계에서 침투적 반추, 의미 통합의 간접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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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가 침습적 반추를 통해 지속 비애에 미치는 간

접 효과(β=0.41), 애도 회피가 의미 통합을 통해

지속 비애에 미치는 간접 효과(β=0.08), 애도 회피

가 침습적 반추와 의미 통합을 통해 지속 비애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효과도 유의했다(β=0.04,

Biased CI=0.01～0.05).

고인에 대한 중요도를 통제하여 간접 효과를

검증했을 때에도 애도 회피가 침습적 반추를 통

해 지속 비애에 미치는 간접 효과(β=0.42), 애도

회피가 의미 통합을 통해 지속 비애에 미치는 간

접 효과(β=0.07), 애도 회피가 침습적 반추와 의미

통합을 통해 지속 비애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효

과가 유의했다(β=0.03, Biased CI=0.00～0.04). 즉,

애도 회피와 지속 비애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

와 의미 통합의 간접 효과는 고인과의 친밀도와

고인의 중요도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지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애도 회피가 지속 비애에 미치는 영

향을 침습적 반추와 의미 통합의 이중 매개 효과

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이

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상관 분석 결과, 모든 주요 변인이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지속 비애는 애도 회피, 침습

적 반추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의미 통합과 유의

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애도 회피는 침습적

반추와 정적 상관이 유의했고 의미 통합과 부적

상관이 유의했다. 침습적 반추와 의미 통합 간의

부적 상관도 유의하였다. 사별 관련 특성 중에서

는 주관적 친밀도와 고인의 중요도가 애도 회피,

침습적 반추, 의미 통합, 지속 비애와 모두 상관이

유의하였다. 즉, 고인과의 친밀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은 애도 회피, 침습적 반추, 지속 비애의 증가와

관련이 있었으며 의미 통합과 부적인 관계가 있

었다. 한편 고인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높은 애도 회피와 지속 비애와 관련이 있었고, 침

습적 반추와 의미 통합과 부적 관련이 있었다.

다음으로 애도 회피가 침습적 반추, 의미 통합

을 통해 지속 비애에 이중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

개 효과가 유의했다. 즉, 애도 회피가 지속 비애에

미치는 직접 효과뿐 아니라 침습적 반추와 의미

통합을 통해 지속 비애에 미치는 총 간접 효과도

유의했다. 애도 회피가 침습적 반추를 통해 지속

공변인 경로 B β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주관적

친밀도

총 간접 효과 0.35 0.54 0.03 0.29 0.42

애도 회피→침습적 반추→지속 비애 0.27 0.41 0.03 0.21 0.33

애도 회피→의미 통합→지속 비애 0.06 0.08 0.02 0.02 0.10

애도 회피→침습적 반추→의미통합→지속 비애 0.03 0.04 0.01 0.01 0.05

고인의

중요도

총 간접 효과 0.34 0.52 0.03 0.28 0.41

애도 회피→침습적 반추→지속 비애 0.28 0.42 0.03 0.22 0.34

애도 회피→의미 통합→지속 비애 0.05 0.07 0.02 0.01 0.09

애도 회피→침습적 반추→의미통합→지속 비애 0.02 0.03 0.01 0.00 0.04

표 5. 사별 특성 통제 후 애도 회피와 지속 비애의 관계에서 침투적 반추, 의미 통합의 간접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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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애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의미 통합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경로도 각각 유의했다.

이중 매개 효과의 결과를 보다 자세히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도 회피는 침습적 반추를

통해 지속 비애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정서적 고

통감을 경감시키고자 상실과 죽음을 연상시키는

자극과 상황, 활동을 피하고자 하는 대처 전략인

애도 회피가 오히려 사별에 대한 침습적 사고와

심상을 촉발하여 지속 비애에 영향을 미쳤다. 이

러한 결과는 애도 회피와 지속 비애의 관련성을

보인 선행 연구(Boelen, Stroebe et al., 2006;

Boelen, van den Bout et al., 2006; Schnider,

Elhai, & Gray, 2007; Shear et al., 2007)와 반추

와 애도 회피가 지속 비애에 미치는 역할을 강조

한 연구(Eisma & Stroebe, 2021)와 맥락을 같이

한다.

둘째, 애도 회피는 상실에 대한 의미 통합을 어

렵게 함으로써 지속 비애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애도 회피 증상을 완화하는 것은 의미 통합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별

경험에 대한 의미 재구성과 통합 과정은 사별 이

후의 외상 후 성장을 돕는 요인 중 하나다

(Michael & Cooper, 2013). 아울러 사별 이후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상실에 대해 풍부한 의미를 형

성하는 것은 지속 비애 증상 완화와 관련이 있었

다(Holland et al., 2010).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선행 연구와 더불어 의미 통합 과정이 지속 비애

의 회복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이라는 것

을 지지한다.

셋째, 애도 회피와 지속 비애의 관계에서 침습

적 반추와 의미 통합의 이중 매개 효과가 유의했

다. 이는 지속 비애가 유지되는 메커니즘에서 부

적응적 대처 전략으로써의 애도 회피와 반추가

상실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고 삶의 이야기에 통

합하는 과정을 방해하는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지속 비애의 인지 행동적 개념화 모델

(Cognitive behavioral model of prolonged grief)

에서는 사별 경험을 개인의 자서전적 지식 기반

(autobiographical knowledge base)에 통합하는

과정의 어려움, 자신이나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전반적 신념, 비애 반응에 대한 오해석과 회피적

대처 전략이 상호작용하면서 지속 비애를 유지

시킨다고 설명한다(Boelen, van den Hout et al.,

2006).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인지 행동적 개념

화 모델의 맥락과 일치하며, 애도 회피가 의미 통

합 과정에 선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애도 회피와 지속 비애와의 관련성을 침습적 반

추와 의미 통합의 매개 효과를 통해 검증했다. 최

근 국내에서도 지속 비애 발달과 회복 과정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애도 회피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차성이, 박신영, 현명호, 2022). 그

럼에도 애도 회피를 사별 이후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일부로 탐색하는 연구(김라

영, 장진이, 2020; 조선화, 강영신, 2015)가 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애도 회

피와 지속 비애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애도 회피가 침습적 반추와 의미 통합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지속 비애의 심리치료 과정에서 애도 회피를 완

화하기 위한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고인

의 죽음과 부재, 상실을 떠올리게 하는 자극에 대

한 광범위한 회피가 개인의 자서전적 서사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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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 사별 경험을 통합하고 이해하는 데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

로 살펴보면 지속 비애의 치료적 개입에서 사별

자의 애도 회피를 다루기 위한 치료적 계획을 수

립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복합 비애에 초점을 두고 개발된 심리

치료 개입은 애도 회피를 다루는 과정을 치료 요

소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CGT는 16

회기로 이루어진 구조화된 근거 기반 치료로, 대

인관계 치료(Interpersonal Therapy: IPT)와 항우

울제 사용보다 복합 비애 증상을 완화하는 정도

가 더 컸다(Shear, Frank, Houck, & Reynolds,

2005; Shear et al., 2014; Shear et al., 2016).

CGT에서는 비애 관련 부적응적 인지와 애도 관

련 회피, 정서 조절 어려움 등이 상실 이후의 적

응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애도 관

련 회피를 다루는 치료적 요소로 내담자가 죽음

을 알게 된 상황을 시각화하여 떠올리는 ‘상상 재

방문(imaginal revisiting)’과 회피하는 자극과 상

황에 점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상황 재

방문(situational revisiting)’을 치료 개입 과정에

포함하고 있다(Shear et al., 2005).

이와 유사하게 Smid 등(2015)이 제안한 외상적

비애를 위한 단기 절충적 심리치료(Brief Eclectic

Psychotherapy fo Traumatic Grief: BEP-TG)에

서도 회피를 다룬다. 즉, BEP-TG에서는 비애 초

점 노출(grief-focused exposure)을 통해 상실에

대해 회피하는 기억이나 특정한 상황과 물건에

내담자를 점진적으로 노출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애도 회피가 침습적

반추와 의미 통합을 통해 지속 비애에 미치는 영

향력과 경로를 탐색함으로써 애도 회피를 다루는

과정이 상실에 대한 침습적 증상을 완화하고 상

실의 의미를 탐색하고 통합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지속

비애에 대한 치료적 개입 과정에서 사별자가 회

피하고자 하는 자극과 상황을 명료화하고 회피

증상의 강도와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이후의 치료 과정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할 것이

다. 상실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지속 비애를 예

측하며, 상실에 대한 의미 재구성과 통합의 증가

는 지속 비애 증상을 완화한다(Holland et al.,

2010). 따라서 회피를 다루는 치료 전략과 의미

통합을 다루는 치료 전략이 병행되었을 때 지속

비애와 사별 이후의 심리적 부적응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애도 회피가 높은 것은 상담 장면에서 고인의

부재와 죽음을 떠올리기 어렵게 함으로써 내담자

가 심리치료에 동기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방

해할 수도 있다. CGT의 효과를 애도 회피의 감소

가 매개했다는 선행 연구(Glickman et al., 2016)

는 지속 비애의 심리치료 과정에서 애도 회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했을

때 애도 회피는 지속 비애에 대한 심리치료의 초

기 단계부터 다루어야 하는 요인으로 보이며, 지

속 비애의 완화를 예측하는 치료적 변화의 지표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특성이

다양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20～30대가 약 90%에 이르고, 여성의 비율이

68.5%로 과반수 이상이었다. 사별 대상으로 ‘친구

및 동료’가 가장 많았던 것도 참여자의 연령 비율

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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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층에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연

구 대상의 연령대와 성별 등 인구 통계학적인 특

성을 균등하게 표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산 팽창 지수와 공차 한계

가 문제 수준은 아니었으나 애도 회피와 침습적

반추, 의미 통합, 지속 비애의 변인 간 상관이 .75

에서 .87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애도 회피와 침습

적 반추, 의미 통합이 지속 비애에 미치는 영향을

변인 간의 순차적인 인과 관계라고 확신하기 어

렵게 한다. 따라서 애도 회피와 침습적 반추, 혹은

의미 통합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

른 요인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침습적 반추가 지속 비애에

미치는 영향의 설명력이 의미 통합이 지속 비애

에 미치는 설명력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를

고려했을 때 의미 통합이 지속 비애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에 제3의 변인이 관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선행 연구는 침습적 반추가 상실과 죽음

을 이해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

고 양식인 의도적 반추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

별자의 외상 후 성장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제시한 바 있다(김라영, 장진이,

2020; 조선화, 강영신, 2015). 이러한 점에서 사별

자의 의미 통합이 지속 비애에 영향을 미치는 경

로에서 의도적 반추 등 추가적인 변인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를 통해 애도 회피

가 지속 비애에 미치는 영향과 이중 매개 효과를

살펴보았다. 다만, 애도에 대한 회피적 대처와 의

미 탐색과 통합 과정은 시간에 따라 양상이 달라

질 수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종단 연구를 통해

애도 회피가 의미 통합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사별 이후 경험할 수 있는

의도적인 행동적 회피 경향성을 측정하고자 애도

관련 회피 척도라는 질문지를 사용했다. 회피는

암묵적인 정서·행동 경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질

문지만을 통해 애도 회피를 측정하는 데에 한계

가 있다. 이에 AAT나 아이 트래킹 등 암묵적인

회피 경향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병행하여

애도 회피를 측정하는 후속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여섯째, 본 연구는 지속 비애에 대한 진단

적이고 임상적인 접근은 하지 않았다. 최근

DSM-5-TR에서는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하위

장애 범주에 PGD를 정식 포함하였다. 후속 연구

에서는 DSM-5-TR의 PGD 기준에 부합하는 대

상자를 선별하여 애도 회피가 지속 비애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애도 회

피가 지속 비애에 미치는 영향을 침습적 반추와

의미 통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탐색했다는 의미

가 있다. 더욱이 국내의 2022년도 기준 인구 십

만 명당 전체 자살률은 25.2명(통계청, 2023)이었

고, 세월호 참사, 10.29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

사건이 반복된 맥락을 고려했을 때 지속 비애에

대한 관심과 인식 증가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

구를 토대로 지속 비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 간의 경로에 대한 연구적 관심이 확대되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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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dual mediation effect of intrusive rumination and meaning

integr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ef-related avoidance and prolonged grief. A survey

was conducted with adults aged 20 and above, and data from 273 participants were analyzed.

The analysis revealed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grief-related avoidance and both intrusive

rumination and prolonged grief. Additionally, grief-related avoidance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meaning integration. Moreover, both the correlation between intrusive rumination

and meaning integration and the correlation between meaning integration and prolonged grief

were significant. Furthermore, in the process by which grief-related avoidance influences

prolonged grief, the dual mediation effect of intrusive rumination and meaning integration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other words, high levels of grief-related avoidance increased intrusive

rumination, which, in turn, hindered the process of finding meaning and therefore affected

symptoms of prolonged grief. Thes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grief-related

avoidance in therapeutic interventions for prolonged grief, suggesting that it is necessary to

address this issue before engaging in the meaning-making process of coping with loss. Finally,

the study concludes by discussing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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